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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총궐기로 막자!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3일 서울에 모여 박근혜 정부

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포장해왔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

자들과 청년들은 구조개악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23일 서울

에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결기가 동

시에 들어 있었다.

월급 도둑질, 살인 면허제, 평생 노예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이

렇게 표현했다. “임금피크제는 월급 도둑질, 일반해고제는 살

인 면허제, 청년고용은 노예계약, 평생 비정규직” 이미 해고

가 일상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

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최저임금이라 임금피크제는 하고싶어

도 할 수도 없다. 

이런데도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

장 개악을 해야한다고 우기고 있다.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일

반해고를 자유롭게 만들면 기업들이 청년들을 신규채용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광고한다. 재벌들은 곳간에 

700조원을 쌓아놓고 있는데 노동자 임금 깎아서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해도 너무 파렴치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재벌들은 그동안 어

덯게 비정규직을 착취해서 끝없는 이윤을 만들어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자본에게 더 큰 무기를 쥐어주는 노동시장 개

악은 결국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다. 

민중총궐기로 반격한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노동시장 개악을 계속해서 늦춰왔다. 

상반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던 박근혜 정부도 하반기까지 밀리

자 강행하겠다며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 올해 민주노총의 투

쟁은 전체 민중의 단결을 만들어왔다. 그 결과, 11월 14일 전

국적인 민중총궐기가 준비되고 있다. 대전지역은 10월 14일 

지역 민중대회를 진행했고, 충북지역은 10월 30일 청주 상당

공원에서 지역 민중대회를 연다. 지역별로 모아진 힘을 11월 

14일 하나로 모아 서울에서 대규모 민중총궐기를 개최할 계

획이다. 박근혜 정부와의 끝장투쟁이 다가온다. 마음 단단히 

먹고 투쟁을 준비하자!

체불임금 받기 전에는 안내려온다! 김무성 망언 사과!

콜텍 결의대회
 ■ 일시 : 2015.10.27(화) 13시

 ■ 장소 : 서울 새누리당사 앞

피엘에이지회 조합원 25명이 19일 서울본사에 올라갔다. 4월부터 체불 중인 임금을 받

기 위해서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사는 답변이 없다. 그저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소리만 들려온다.

피엘에이 대표이사는 대전노동청장의 중재로 체불임금 확약서를 두차례나 작성하고도 

여전히 체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김국배 지회장은 “10월17일 유상증자를 했다. 

120억 원이 들어왔지만 한 달 동안 묶여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 교섭에

서 한 얘기인데 지키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회사를 믿지 못한다”며 거짓말만 일삼는 회

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본사에서 회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은 체불임금 해결과 더불어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구조조정 이후 대전공장의 LCD 재

생사업을 위한 영업은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 

세상을 뒤집자!
다른 세상을 만드는

충북 민중대회
 ■ 일시 : 2015.10.30(금) 16시

 ■ 장소 : 청주 상당공원


